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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10 Medical Doctors Trained in the US under the US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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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September 24th of 1945, the existing Health Department under the Bureau of Economy and Trade was abolished complying 
with the Article 1 of the Ordinance of US military occupation “Establishment of Health Bureau.”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Health 
Bureau, one of its first priorities was to select South Korean medical doctors and send them away to the US for training “in order to 
educate the talents necessary for the Health Bureau to address the public hygiene and health issues of Korea.” Under the sponsor-
ship of Rockefeller Foundation, the US Military Government sent 10 Korean medical doctors to three universities. After they came 
back to Korea from the training in the US, they played significant roles in building and managing the Korean health and medical 
system und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as well as during the post-war of Korea and in the 1960s-1970s. Furthermore, they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expanding and transplanting the ‘American-style’ health and medical system in heath administration, health 
research and medical education in Korea. On the one hand, this means the limitation and elimination of an independent, progres-
sive idea in the health and medical field as the influence of the US within the country after the liberation expanded. The lives of 10 
doctor represent an important symbol of how the Korean health and medical field has been established under the domestic and 
overseas political conditions, ‘colonization-liberation-military occupation of the Powers,’ and one part of the concret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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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의 근대 보건의료체계의 성립과 발전과정에서 구한말, 일제

강점기, 미군정 및 한국전쟁은 각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중에

서도 특별히 미군정기는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한

민국 국가형성의 중요한 시기였고 국가의 정책기조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쳤는데[1], 1946년 미군정의 중앙행정기구가 1948년 대한민

국 정부수립 이후에도 거의 같은 틀을 유지하는 것이 그러한 예 중
의 하나이다[2]. 이것은 보건의료 부문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미 구

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선교사들을 통해 미국 등 서양의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지만 미군정기는 한국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본격적

으로 미국의 영향을 받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미군정은 총독부의 기구와 기능을 그대로 두고 서서히 고치는 

방향을 선택하여, 보건위생 부문은 일제 식민지 시기와 마찬가지

로 경찰에서 관장하였다가 1945년 9월 24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

부정청법령(미군정법령) 제1호 ‘위생국 설치에 관한 건’에 따라 종
전의 경무국 위생과를 폐지하고 위생국으로 승격하여 설치하였

다.1) 따라서 종전에 경찰국 위생과에서 담당하던 공중보건(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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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과 복지에 관한 업무를 위생국이 담당하게 되었고 보건위생

사업을 강화하였다[3,4]. 그 후 1945년 10월 27일에는 미군정 법령 
제18호 ‘보건후생국 설립(위생국 폐지)’에 따라 보건후생국으로 개
편하고, 1946년 3월 29일 미군정 법령 제64호 ‘조선정부 각 부서의 
명칭’에 따라 ‘보건후생국’을 ‘보건후생부’로 조직을 개편하였다.2) 
이 당시 보건후생부는 보건 관련 11개국과 후생 관련 4개국 즉, 15
국 47과에 이르는 거대한 조직이었으며 어느 부서보다도 규모나 예
산이 막대하였다[5,6]. 미군정 시작 직후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보
건후생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한 것은 당시 미군정 당국이 남한의 
위생문제를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었음을 보여준다. 3)

전국적인 보건후생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인력

이 필요한데 해방 직후 전문적인 보건인력은 매우 부족하였다[6]. 
이에 미군정청은 보건의료 분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

했는데 이 중 하나가 “한국의 공중위생과 국민건강 치리(治理)를 
위하여 위생국 설치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당시 남한의 
의사들을 선발하여 미국으로 연수를 보내는 것이었다.4) 1945년 11
월 미군정청은 록펠러재단의 후원을 받아 최제창(崔濟昌), 백행인

(白行寅), 윤유선(尹裕善), 최창순(崔昌順), 주인호(朱仁鎬), 김동

철(金東喆), 한범석(韓凡錫), 황용운(黃龍雲), 송형래(宋亨來), 최
명룡(崔命龍) 등 10인의 의사를 미국의 3개 보건대학원(존스홉킨

스대학교, 미시간대학교, 하버드대학교)에 보내 연수시켰다.
이들 10인의 의사는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해 이루어진 최초의 

보건의료 부문 미국 연수생이었다. 미국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이
들은 미군정기뿐만 아니라 이후 한국 정부에서 사회부장관, 의정

국장 등 고위 공무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보건의료체계를 새로

이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 10인의 의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또 미국 연수를 마치

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들이 한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리고 
이들의 미국 연수, 생애와 활동이 한국 보건의료행정사에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에 답해 보는 것은 해방 이후 한국 보
건의료체계의 구축과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하지만 10명
의 생애와 활동 전반을 다루는 것은 매우 방대한 작업이므로, 시기

적으로는 1945년 해방 직후 해외연수 시작시점부터, 미군정, 대한

민국정부수립, 한국전쟁 이후부터 10인 의사 중 한 사람인 윤유선

이 최종적으로 보건행정 관련 직책을 마치는 1969년까지를 다루었

다. 내용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중심적으로 다루었는데, 첫째는 
이들의 미국 연수 진행과정을 살피고, 이러한 연수과정이 한국 보
건행정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

다. 두 번째는 실제로 이들이 귀국 후 한국 보건행정 분야에서의 어
떠한 구체적인 역할을 하였는지 살펴본다. 통상적으로 정부 관료

로서의 활동은 특정인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며, 따
라서 이들의 공식적 활동내용은 대부분 이들의 자서전, 관련 대중

매체 보도내용, 가족 및 관련자의 인터뷰를 통해 재구성하였다.

미국 연수프로그램의 경과

1. 미국 연수프로그램의 성격과 연수자 선발

국민보(國民報) 1945년 11월 7일자는 10인의 의사의 선발과 연
수에 관하여 당시 정황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는데, 기사는 이 
연수가 미군정청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목적은 미군청 위생국 설
치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미국의 공중위생제도를 수학하게 하
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점령군 군정부는 한국의 공중위생과 국민건강 치리
(治理)를 위하여 위생국 설치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를 
시작하는데, 우선 한국 안에 있는 의학박사 10명을 선택하

여 미국의 공중위생제도를 수학하게 할 차로 미국으로 보내
는 바, 그 일행이 본월 2일 오후 7시에 헉힙필드 비행장에서 
몇 시간 교차하는 기회를 타서 연합위원회 회원과 기타 모모 
제씨가 출영(出迎)하였고, 그 일행 중에 한 분인 최명룡 박사

는 연합위원회에 와서 우리나라 현 시정형에 관하여 한 시간 
동안 간단한 연설이 있었다.
그 수학단원의 이름은 하버드대학으로 가는 분이 황용운 

· 송형래 · 최명룡 3씨이오, 존스홉킨스으로 가는 분이 최제

창 · 백형인 · 한범석 3씨이오, 미시간대학으로 가는 분이 최
창순 · 윤유선 · 주인호 · 김동철 4씨이다.5)

미국 연수프로그램의 추진과 선발과정에 대해 10인의 의사 중 1
명이며 그 당시 위생국에 근무하고 있었던 Choi [3]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해방 직후 우연한 기회로 미군정 보건행정 책임자인 글랜 
맥도널드(Glen McDonald) 미군 중령과 함께 일을 하던 중 
어느 날 맥도널드에게 미국에 가서 보건학을 공부하고 왔으

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당시 과로로 지쳐있기도 했지만, 
일을 하다 보니 보건행정 역시 특수한 부문이라 기초지식이 

1) 內務部治安局. 美軍政法令集 1945-1948. 1956. pp.5.
2) 內務部治安局. 美軍政法令集 1945-1948. 1956. pp.17.
3)   실제로 1946년 중국 광동, 상해지역으로부터 오는 귀국동포를 실은 미국 선박 voyage 36호로 수입된 콜레라(당시 중국 유행)가 남한 각처에 만연해 15,644명의 환자와 10,181명의 
사망자를 내는 등 전염병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다[7].

4) 국민보. 한국 의사 수학단 일행. 1945년 11월 7일자.
5)   최제창은 최창순, 주인호, 김동철, 한범석이 미시건대학교 보건대학원으로 연수를 떠났고 최제창, 백행인, 윤유선이 존스홉킨스대학교 보건대학원으로 연수를 떠났다고 기술하

고 있으나[3], 국민보에서는 이와 다르게 윤유선은 미시간대학으로, 한범석은 존스홉킨스대학으로 간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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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자 맥도널드는 반색을 했
다. 그는 이왕이면 영어가 가능한 사람들을 모아 함께 가라

고 조언을 해 주었다. 내가 다섯 명을 데리고 가겠다고 했더

니, 국방부에 요청하면 대개 반으로 줄이니 열 명을 청원하

라는 귀띔까지 해주었다. 그 다음날 아침 워싱턴의 미국 국방

부 예방의학과정에게 전보로 이것을 청원했다. 전보를 친지 
3일 만에 열 명의 한국인 의사 전원을 11월 중순까지 워싱턴

에 도착하게 하라는 답장이 왔다. 그리고 유학생의 모든 학비

는 록펠러재단이 지불한다는 것이다. …… 이때는 이용설 박
사가 아직 보건후생부에 들어오기 전이어서 학생모집에 관
한 모든 문제를 나 혼자 처리해야 했다. …… 나는 신문기자

들을 불러 광고를 부탁했다. 방송을 통해서도 광고를 했는

데, 그 방송을 듣고 이북에 있던 의사가 내려오기도 했다.6)

최제창이 이 과정에 자신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음을 강조하는데 
반해, 역시 10인의 의사 중 한 사람이었던 Choo [8]는 “군정청 보건

후생부 고문이었던 이용설 박사의 알선으로 다른 아홉 명 의사와 
같이 도미했다.”고 말해 이용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7) 연수비

용은 록펠러재단이 담당하였는데, 록펠러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1945년 196명에게 펠로우쉽을 지원했는데, 국제보건 부문 13명 중 
한국인 10명에게 공중보건행정, 2명의 그리스인에게 기생충학, 1명
의 덴마크인에게 화학 펠로우쉽을 주었다고 적고 있다[9].
이들의 선발에서는 영어능력이 중요하게 평가되었으며,8) 이들에

게는 연수 후에 2년 공직이라는 조건이 붙었다.9) Choi [3]의 기록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연수생들의 공부 주제까지 정해 놓고 있었는

데, 최제창-보건행정, 윤유선-성병, 최창순-결핵 등이었다. 이는 미
국 국방부 계획이 매우 구체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미국 연수 출발과 귀국

미국으로의 출발 후, 미국 대학원에 도착한 과정에 대하여 장학

생 중 한 명이었던 백행인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10].

8 · 15 해방이 되고 두 달 전후하여 부랴부랴 아직도 전화

가 완전히 가시기도 전에 미군용 수송 비행편으로 잿더미의 

도쿄를 직접 보고 그 길이 오키나와, 구암, 존스톤, 하와이를 
거쳐 미대륙을 횡단하여 워싱턴 수도로 연장되고, 곧 대학도

시인 볼티모어에 여장을 풀게 되었다.

Choo [8]는 그의 책 ‘전염병 탐색기(傳染病 探索記)’에서 출발일

을 9월 21일로 적고 있는데[8], 연수생마다 출발일이 달랐을 수도 있
으나 Choi [3]는 ‘한미의학사(韓美醫學史)’에서 “우리는 미군 비행

기로 김포비행장을 떠났는데, 의사 열 명이 가지고 떠나는 짐은 참
으로 보잘 것 없었다. …… 1945년 11월 중순 워싱턴에 도착하니 미
국 국방부는 우리가 며칠간 묵을 호텔도 준비해 놓았고 우리가 갈 
학교도 배치해 놓은 상태였다.”라고 기술하고 있고,10) ‘국민보’1945
년 11월 7일자도 이들의 출발이 11월 2일이라고 보도하고 있어,11) 이
들의 출발은 1945년 11월 초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백행인의 
회고에 따르면 미군용 비행기 편으로 도쿄-오끼나와-괌-존스톤-하
와이-워싱턴-볼티모어에 이르는 긴 여행 끝에 존스홉킨스대학에 
도착하였다. 도착 직후 최제창, 윤유선, 백행인은 로버트 차란 사람

의 주선으로 필라델피아에서 서재필을 만나기도 하였다[10].
이들 중 8명은 1년간 공부를 마치고 1946년 12월 19일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최제창은 이들이 “미국으로 떠날 때와는 달리 다들 
옷도 잘 입었고, 가지고 오는 짐 부피도 커져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3]. 백행인과 윤유선의 귀국은 이들보다 늦어졌는데, 당시 동
아일보 기사에서는 “뒤떠러진 백행인씨(白行寅)는 전염병에 관하

야 윤유선(尹裕善)은 성병을” 짠쓰합킨쓰 “대학에서 각각 계속하

야 연구 중으로 명춘 고국으로 도라오리라”고 보도하고 있으며 이
와 함께 각각의 연수 영역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12) 

하바드大學: 黃龍雲(傳染病), 崔命龍(工*衛生), 宋亨來

(學校衛生)
미쉬간大學: 崔昌順(結核), 韓凡錫(統計學), 朱仁鎬(**及

中毒), 金東喆(小兒衛生)
짠스합킨쓰大學: 崔濟昌(衛生行政)

귀국이 늦어졌던 백행인은 자서전에서 자신이 1947년 3월 서울

로 돌아왔다고 밝히고 있다[10,11].

6)   1945년 10월 9일자 매일신보에 따르면 군정청은 1945년 10월 9일 위생국에 조선인 9명을 임명하였는데, 그 중 한 명이 최제창이며, 그 외에 10인의 의사 중 황용운, 윤유선, 김동철

이 임명되었다(매일신보. 미국에 파견될 의사 10인 선정. 1945년 10월 19일자).
7) 주인호는 “군정청 보건후생부 고문이었던 이용설 박사의 알선으로 다른 아홉 명 의사와 같이 도미했다.”고 기술하고 있다[8].
8) 권이혁 구술. 2009년 4월 17일.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지역사회연구소 보관자료.
9) 매일신보. 미국에 파견될 의사 10인 선정. 1945년 10월 19일자; 윤현구 구술(윤유선의 장녀). 2009년 7월 22일.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지역사회연구소 보관자료.
10)   주인호의 책에 실려 있는 사진에는 “초대 미국 유학생으로 워싱턴에서 교포들의 환영을 받다(1945. 9. 20)”로 표시되어 있고 대한보건협회 40년사에 실린 같은 사진에는 이 사진 

일자를 1945년 9월 25일로 적고 있다. 박재빈 교수(하와이대학교)는 11월 도착이 맞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늦게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정부가 깊게 개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6,8] (박재빈 구술, 2008년 12월 3일. 한양의대 지역사회연구소 보관자료).

11)   국민보, 자유신문 기사, 최제창의 『한미의학사』의 내용, 박재빈 교수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11월 2일이 더 정확한 출발 날짜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출발한 날이 10월 30일이

든 11월 2일이든 미국 보건대학원은 이미 학기를 시작한 후였다(국민보. 한국 의사 수학단 일행. 1945년 11월 7일자; 자유신문. 미국 유학 의사 10명, 금일 출발. 1945년 10월 30일
자; Choi, 1996; 박재빈 구술, 2008년 12월 3일. 한양의대 지역사회연구소 보관자료).

12) 동아일보. 各 大學서 醫學을 硏究.1946년 12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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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의사의 개인사 및 활동: 보건행정 부문 
 활동을 중심으로

자서전을 확인할 수 있는 최제창, 백행인, 주인호의 기록이 상세
한 반면 나머지 다른 이들의 기록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지만 이들 
열 명 의사의 주요 개인사 및 귀국 전후 활동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인사

연수 의사 중 출생년이 확인되는 사람은 8명인데, 이 중 주인호

(1919년 출생)가 가장 나이가 적고 최명룡(1906년 출생)이 가장 나
이가 많았으며 연수 출발 시 이들 나이는 각각 35세에서 40세 사이

였다. 또한 이들은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학교를 마치고 대부분 
이미 임상경험을 가진 이들이었다. 한범석13)은 당시 경성 출신이고, 
최제창과 송형래는 개성에서 태어났으며, 백행인은 평안북도 의주, 
윤유선14)은 충청남도 아산, 최창순15)은 서울 용산, 주인호는 함경남

도 함주, 황용운은 평양, 최명룡은 경기도 이천 출신으로 전국 각지

의 출신들이 섞여 있다. 주인호는 김동철이 상해 출신이라고 밝히

고 있다[8].
졸업의과대학은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출신이 4명(백행인, 윤

유선, 최창순, 최명룡), 경성의학전문학교 출신이 2명(주인호, 송형

래), 경성제대 출신이 1명(한범석)이었다.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나
온 이는 최제창(버지니아 주립대학교 의과대학), 황용운(피츠버그

대학교 의과대학)이었으며 최제창은 그의 저서에서 김동철이 상해 
세인트존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였다고 적고 있다[3]. 이들은 
모두 의과대학을 나오고 대부분 임상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30-40대의 사람들이었다. 더욱이 해외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3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영어실력이 있는 고학력 중견인력을 선
발한 이유는 미국 연수가 가능하고 당시 부족한 보건의료행정인력

의 조속한 보충을 위하여 1년간의 단기 연수 후에 바로 보건의료행

정에 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미국 연수 이전 활동

최제창은 1935년 5월 버지니아 주립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

고 뉴올리언스 국립 해상병원과 주립병원에서 2년간 임상수련을 
받았으며[13], 이 시기 ‘임균에 의한 임상적 고찰’이라는 논문을 발
표하였다.16) 그는 그의 저서에서 미국 유학 당시 서재필을 만나 유대

관계를 가졌으며 구영숙, 최규남 등과도 교류하였다고 적고 있다

[3].17) 귀국 후 1936년 가을 세브란스 의전에 재직하며 오긍선 박사

를 도와 미국과 같은 인턴제도를 한국에 적용하기 위한 일들을 맡
아 진행하였다(1936-1939년) [3]. 그는 1939년 세브란스 의전을 사
임하고 고향 개성에 있는 개성 남성병원 내과 과장으로 자리를 옮
겼다. 18) 남성병원에서 그는 농촌 순회 진료반을 설치하고 영아부를 
조직하여 취학 전 아동의 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예방의학을 실시

하였다[3].19)

백행인은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졸업 후, 1939년 4월부터 
세브란스부속병원 내과 조수와 미생물학교실 연구원으로 재직하

였고, 1941년 11월 만주국 페스트 방역응수동원에 파견되었으며 
1941년 4월부터 2년간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의로 일하였다[10]. 
1942년에는 중화민국 경성총영사관 촉탁의로 임명되기도 하였고

[11],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의 오한영, 곽인성 교수와 함께 오
내과를 운영하며 주요 소화기질환에 대하여 강의하기도 하였다.20) 
1944년부터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내과 강사로 일하던 중 광
복을 맞이하였다.
윤유선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를 졸업(1935년) 후, 도쿄제국

대학에서 의학박사(1943년)를 취득하였다[14]. 세브란스의학전문

학교를 졸업 후, 1935년 4월부터 1936년 3월까지 세브란스 내과 부
수, 1936년 4월부터 1941년 3월까지 세브란스 피부과 및 비뇨기과

의 조수, 1941년 4월부터 1945년 3월까지 세브란스 피부과 및 비뇨

기과에서 강사로 재직하였다. 해방 직전에는 하얼빈에서 근무한 것
으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21)

최창순은 1929년 세브란스의전 졸업 후 개성 송도도립병원에서 
공의로 일했으며 ‘남성병원’에서도 일하다 1935년 5월 개성 ‘십자의

13)   한범석의 아버지인 한익교(韓翼敎)는 일제강점기에 중추원 주임관 대우 참의를 지냈다. 한성은행 이사(1920년), 대정친목회 평의원(1921년), 국민총력조선연맹 평의원(1941년) 
등의 활동을 하다가 중추원 주임관 대우 참의로 임명되어 해방을 맞았다[12].

14)   윤유선은 윤치명의 외아들로 제4대 대한민국 대통령인 윤보선, 서울대 총장을 지낸 윤일선과 사촌지간이며, 윤치호의 오촌조카이다. 결혼은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인 서상일의 
딸인 서병주와 하였다.

15)   최창순의 부인 김온순(金溫順)은 서울 출신으로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부설 간호학교 출신으로 문교부 고등교육국 간호교육 과장(1948년), 보건부 의정국 간호과장, 보건부 의
정국 간호사업과장(技正)을 역임하였다. 또한 1948년 大韓國防婦人團 창립 부단장, 1949년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1952년 제2대 대한간호협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간호 분야에

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서울신문. 大韓國防婦人團 발족. 1948년 11월 30일자).
16) 매일신보. 杏林界의 五 巨星-半島醫院-崔濟創博士. 1940년 11월 1일자.
17) 구영숙은 미국 에모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로 정부수립 후, 초대 보건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18) 남성병원은 미국 남감리회가 개성에 세운 선교병원이다.
19)   또한 1940년 11월 1일자 매일신보에 따르면 개성에서 성결교회당(욱정 본통[旭町 本通] 소재)을 매입하여 ‘반도의원(半島醫院)’ 개설을 진행했다(매일신보, 1940). 또한 최창순 

차남 최열은 최제창이 ‘고려병원’에 근무하였다고 하였다. 고려병원은 조선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 제1회 졸업생인 이만규가 개성에 개설한 병원이다(최열, 2010).
20)   이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홈페이지를 참조하였다(2010년 10월 9일 확인). http://medicine.yonsei.ac.kr/class_subject/clinic_class/inter/intro_class/shg_class/shg_

info/
21) 윤현구 구술(윤유선의 장녀). 2009년 7월 22일. 한양의대 지역사회연구소 보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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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十字醫院)’을 개업하였다.22) ‘남성병원’은 최제창이 근무하던 병
원으로 이 시기 이미 최제창과는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
인다. 개업의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개성 ‘호수돈여고’와 ‘송도중학

교’의 교의로 봉사하였다.23)

주인호는 1942년 경성의학전문학을 졸업하였으며, 졸업 후 경성

의학전문학교 약리학교실 조교로 일하다 광복을 맞았다[13]. 한범

석은 1942년 경성제국대학교 의학부를 졸업 후 생리학교실 연구생

으로 있었으며, 서울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강사를 하기도 하였다.24) 
1938년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송형래는 졸업 후 해방 전까지 
활동을 확인할 수 없었다.
황용운은 피츠버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수학한 뒤(1933-1937

년), 루이지애나주 툴레인 의과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았다(1939년) 
[3]. 미국 연수 전에는 대구 동산기독병원 내과 의사로 일하였으며 
경찰병원을 병설하여 일본 경찰을 치료하기도 하였고 1941년 적성

인물로 지목되어 4개월간 감금되기도 하였다. 최명룡은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를 졸업(1934년)하였고, 일본 카나자와(金澤)의대에

서 학위를 받았으며[15],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등에서 근무하다 
연수 전까지 평양 및 이천에서 개업하였다[3]. 상해 출신 김동철은 
대학 졸업 이후 연수 전까지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3. 미국 연수 직후 미군정과 관련 활동

미국 연수에는 연수 후에 2년 공직이라는 조건이 붙어있었던 것
으로 보이며,25) 따라서 귀국 직후 이들은 미군정하에서 활동하게 
된다. 하지만 최제창은 연수 이전부터 미군정과 관계를 맺고 활동

하였다. 그의 자서전에 따르면 1945년 9월 개성의 관할권에 대하여 
문의하기 위해 미군정에 방문하였다가 그 당시 미군정 보건행정 책
임자였던 육군 대령 글렌 맥도널드를 만났으며 그는 최제창에게 함
께 일해 줄 것을 부탁하여, 1945년 미군정 설립 당시 보건후생부 차
관을 역임하게 되었다.26) 그는 일본이 총독부 경찰국 위생과장으로

부터 의료기관을 인계받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후 한국 의사의 
미국에서의 수학을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10인의 의사에 대한 
모집 또한 담당하였다[3]. 귀국 후 제1공화국 직전까지 보건후생부 
보건차관(1945-1948년)을 연수 전에 이어서 역임하였고[3],27) 1948
년 8월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사임하였다.
백행인은 미국 연수 후 귀국하여 1947년 4월부터 남조선과도정

부 보건후생부 방역예방과장으로 일하기 시작하였으며 약 2년 2개

월간 재직하였고, 1947년 여름 하지 군정장관의 특명으로 중국거

류귀환동포 인도와 방역책임을 수행하기도 하였다[11]. 윤유선은 
연수 후 귀국하여 미군정 보건후생부 성병과장(1947년)을 맡았고 
최창순은 귀국 직후 미군정청 보건후생부 의무관을 지냈다[16]. 주
인호는 연수 후 1947년 4월부터 1950년 8월까지 미군정청 보건후

생부 연구국장을 지냈으며 김동철과 황용운은 유학 이전부터 미군

정청 위생국에서 근무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매일신보에도 게재

되었다[8,17].28) 또한 최명룡은 귀국 후 보건후생부 위생시설과에

서 근무하였다(1947-1948년) [15]. 한범석은 공보처 내 통계국 인구

조사과에서 활동했으며, 황용운의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할 수 없
었으나 이후 활동을 볼 때 연수의 조건을 지키기 위해 미군정의 보
건행정 관련 업무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4.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활동

1) 보건의료행정 분야 활동

10인의 의사들 중 최제창을 제외하면 이들이 본격적으로 보건행

정 분야에서 활동한 시기는 연수에서 돌아온 1946년 말 미군정 시
기부터 대한민국 정부수립, 한국전쟁, 전후 복구기를 거쳐 1960년
대 말까지이다. 교육활동과 국제보건활동까지를 포함하면 그 활동

기간은 더욱 늘어난다. 이 시기는 다른 행정 분야에서와 마찬가지

로 보건행정 분야에서도 많은 제도들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정비되

는 시기였다. 이 시기 동안 이들의 보건의료행정 분야의 활동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최제창은 미군정의 종료와 함께 보건후생부 보건차관을 사직한

다. 1949년 대한의학협회 상임이사 시절, 새 정부가 사회부 안에 보
건국을 두는 등 보건행정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하여 보건부의 독
립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기도 하였다. 1949년 2월 15일 보건부 독
립 의뢰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며 그에 따라 보건부가 사
회부에서 독립되었다. 최제창은 초대 보건부 장관으로 내정된 구영

숙이 보건행정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도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보건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
였다. 이 시기 최제창은 ‘Public Health in Korea’라는 영문 책자를 
만들어 국내외 보건기관, 의학교,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
ganization, WHO) 등에 발송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49년 말경에

도 확실한 거처를 정하지 못하였던 그는 미국에 가서 1년간 더 병원

수련을 받은 후 귀국하기로 결심하고 미국으로 건너갔다[3].

22) 최혜숙 구술(최창순 장녀). 2010년 10월 15일.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지역사회연구소 보관자료.
23) 최창순 맏사위 신국주 선생의 기록자료(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지역사회연구소 보관자료).
24) 한성수(한범석의 장남)의 편지. 2011년 11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지역사회연구소 보관자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동문회. 회원명부. 서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문회;1996.
25) Unidentified. 매일신보, 미국에 파견될 의사 10인 선정. 1945년 10월 19일자.; 윤현구 구술(윤유선의 장녀). 2009년 7월 22일.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지역사회연구소 보관자료.
26)   최제창의 책 “韓美醫學史”의 약력에 따르면 1945년 8월부터 1948년까지 보건후생부 차관을 지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1945년 9월 24일 이전에는 경무국 위생과였으며, 10

월 27일 이후에야 보건후생국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그 후 1946년 3월 29일 보건후생부로 조직, 개편되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1945년 10월 27일 이전에는 경무국 위생과에 
근무한 것이고 그 이후 보건후생국 차관으로 재임 중 미국 연수를 간 것이다. 보건후생부 차관으로 역임한 것은 1946년 3월 29일 이후이며, 제1공화국 직전까지 재직한 것으로 보
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13,16]

27) 동아일보. 崔濟昌氏 渡美 保健連絡官으로. 1949년 10월 28일자.
28) 매일신보. 군정청, 衛生局과 警務局에 조선인 임명 발표. 1945년 10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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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행인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사회부에서 보건부가 독립되어 
나온 1949년 7월부터는 대한민국 보건부 방역국 예방과장으로 재
직하였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피난전시의료요원으로 활동하면서, 
전시 및 전후에 보건부 방역국장을 역임하였다. 그 후 1950년부터 
1956년까지 보건부와 보건사회부의 방역국직속기감(국장)으로 일
하였다. 그 시기에 전염병예방령이 공표(1952년)되고 국립위생시험

소가 개소(1952년)되었다[11].
윤유선은 1951년 세계결핵협의회 한국대표직을 맡았으며, 의정

국 만성병과 기정 및 중앙성병원 기정직을 역임했다(1952년).29) 
1953년 보건행정 시찰차 하와이에 파견되었으며, 보건부의사국장 
서리(1954년), 보건부의사국장(1955년), 보건사회부 중앙방역연구

소장(1956년), WHO 서태평양지역 한국대표(1957년) 및 보건사회

부 의정국장(1958-1960년)을 역임하였다. 특별히 그는 사회부와 보
건부가 보건사회부로 통합되는 1955년에 의사국장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1960년 전문과목표방 허가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이른바 전
문의제도가 자리를 잡는 데 의정국장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

다.30) 1958년 국방부-의과대학장 연석회의에서 각 대학병원에서 인
턴 수련을 받는 전공의의 일부에게 5년간 군입대를 연기한다는 협
약을 한 소위 Kim’s plan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1914년 임의로 시작

한 인턴제도나 일본식 교실원 혹은 의국원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던 
전공의제도를 현재와 같은 본격적인 인턴-레지던트제도로 전환한 
것이었다[18]. 이러한 과정 역시 윤유선이 의정국장이던 시기에 이
루어진 것이다. 또한 윤유선은 정부 차원에서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에 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한 최초의 모임으로 알려

져 있는 ‘목요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1959년 10월부터 보건사회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에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이른바 ‘목
요회’)를 열기 시작하였다. 이 목요회를 출발로 해서 당시 보
건사회부에서는 의료보험은 의정국에서, 실업 및 노동재해

보험은 노동국에서, 공공부조는 사회국에서 각기 연구를 시
작하였다[19].

이후 윤유선은 국립중앙보건원(현 국립보건연구원) 제2대 원장

을 역임(1959년)하였고 1963년 국립보건원, 국립방역연구소, 국립

화학연구소, 국립생약시험소의 4개의 보건 관련 연구기관을 통합

한 통합국립보건원 초대 원장(1963-1964년)으로 활동했다[20]. 제
4대(1964년 2월-1965년 5월), 제7대(1966년 12월-1969년 5월) 국립

의료원(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1953년에는 대한결

핵협회 창립 발기인으로서 이사직을 맡아 활동하였으며, 1969년에
는 대한나협회 회장을 맡아 활동하였다.
최창순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자, 서울시 보건위생국장에 취

임하였다(1948년) [16]. 당시 수도 서울은 해외동포, 이북 피난민이 
몰려와 주택난, 식량과 식수 등의 물자부족 속에서 전염병이 유행

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 시기에 서울시의 위생국장으로서의 후
생보건행정의 공로가 인정되어 1949년 1월에 제2대 사회부 차관으

로 임명되어 4년간 활동하였고(1949-1952년), 1952년 1월에는 제4
대 사회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으며, 1952년 7월 한국과 유엔 통일사

령부 합동경제위원회 구호분위 위원장을 맡았다. 차관과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기는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당시 정부 예산으로는 사회

복지와 보건후생에 대한 재원이 부족하였다. 이에 최창순은 미국과 
미군, WHO 등의 협력을 받아내 외국 원조물자를 많이 받는데 진
력하였다. 1952년 10월 9일, 사회부 장관을 사임한 후, 1953년 11월
부터 1955년 10월까지 대한결핵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였다[21].
한범석은 1948년 공보처 내 통계국 인구조사과장으로 일하였고, 

1949년 보건부 의무과장으로 일하였다.31) 한국전쟁 중에는 유엔민

사원조처(UN Civil Assistance Command)의 보건책임자로 활동

하였다.
송형래는 한국전쟁 전후에 의정국장을 지냈으며 1952년 보건부 

의정국 이사관을 역임하였다. 그가 의정국장에 근무하는 동안 한
국 보건의료정책의 중요한 일중의 하나인 국민의료법이 공포되었

고, 1952년 1월 15일 대통령령 제588호에 의해 현재와 형태가 유사

한 의사국가고시가 새롭게 실시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송형래가 
의정국장으로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이었다. 1957년에 대한공중보건

협회 사무총장으로 추대되어 1959년 9월까지 활동하였다[22]. 최
명룡은 1949년에 전남 보건후생국장으로 활동하였다[15].
또한 이들은 한국 보건의료인력의 교육, 훈련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1953년 한미재단 지원하에 보건관계 교육기

관으로서 ‘공중보건원(School of Public Health, Korea)’ (초대원장 
한범석)에서는 1회 20명씩(육 · 해 · 공군 군의관 각 2명씩 포함) 3개
월간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건의료 관련 인력들의 교육을 진
행하였는데, 강사는 국내 석학과 미8군 장교 중 전문가였다. 여기에

서 교육받은 이들 중에는 김명호(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이
근태(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백영한(전 경희대학교 의과대

학 교수), 정희영(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경향신문, 1994). 윤유선이 원장을 맡았던 국립보건원(1959
년), 통합국립보건원(1963-1964년)은 당시 국내 다양한 보건의료인

력(의사, 간호사, 보건요원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

29)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952년 직원록. Available from: http://db.history.go.kr/front/srchservice/srcFrameSet.jsp?pSearchWord= CNIKCNIGCHIG&pSearchWordList= CNIK
CNIGCHIG&pSetID= -1&pTotalCount= 0&pSearchType=1&pMainSearchType= 2&pQuery = GGIOGGKIGGKPGGJAGGIOCNIKCNIGCHIGGGIPGGIP&pSearchClass
Name=&oid=&url=&method=&lang=&code=&searchword=&return= .
30) 윤유선은 1963년에 예방의학 전문의 1호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대한예방의학회 50주년 기념도록 편찬위원회, 1998).
31) 경향신문. 6.26 직후 공중보건원 교육을 받고. 1949년 8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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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속적으로 맡아 진행하였다. 또한 윤유선은 ‘공무원교육준비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1962년).32)

요약하면 이들은 사회부 장관 및 차관(최창순)으로 임명되어 활
약했을 뿐만 아니라 의정(윤유선, 송형래), 방역(백행인, 윤유선), 
통계, 지방보건행정(최명룡) 분야의 고위급 행정 전문가로 활동했

다. 특별히 의정 분야는 의료인력, 장비, 시설, 전달체계 등과 같은 
보건의료제도와 관련 법령을 다루는 분야로 해방 후 한국 보건의

료체계의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23].33) 또한 이들은 공
중보건원, 국립보건원, 보건대학원 및 의과대학에서 의사, 전문의, 
간호사, 보건요원 등 다양한 보건의료인력들에 대한 교육, 훈련활

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이들은 주요 보건의료기관장으

로도 활동하였으며, 결핵협회나 나협회 설립 · 운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들이 보건행정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한 1945년부터 1960년대까지 국민보건법 공포(1951년), 전문의제

도 도입(1951년), 의료인 국가시험(1952년), 공중위생원 창립(1953
년), 전염병예방법(1954년), 보건소법(1956년), 마약법(1957년) 제
정, 통합국립보건원 출범(1963년)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많은 보건

의료제도가 수립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이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
은 아니지만 관련 부문 행정 전문가로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보인다.

2) 국제보건 분야 활동

보건의료행정 분야에서의 활동 중에는 국제보건 분야의 활동도 
포함된다. 이들은 미군정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미국 등 다른 
나라와의 보건의료협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 중 
다수가 한국전쟁 당시 국제연합민사원조사령부(UN Civil Assis-
tance Command)34) 관련 활동에 참여했으며(백행인, 한범석), 최제

창도 1952년 7월 한국과 유엔 통일사령부 합동경제위원회 구호분

위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기도 하였다.
특별히 10인의 의사 중 다수가 WHO 총회 등 국제보건 분야의 

행사를 자주 참석하고 국제협력 분야의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해외 원조 수혜국인 당시 상황에도 불구하고 빈곤국 지원 
국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최제창은 1946년 미국 존스홉

킨스대학에서 보건행정에 대하여 수학 중인 1946년 6월 뉴욕 UN 
WHO 창립총회 때 한국대표로 참가하였다[3]. 백행인도 방역국 직
속기감(국장)으로 활동하던 중인 1953-1956년 동안 6-9차 WHO 
총회 한국대표로 참여하였다[4]. 윤유선은 1951년 세계결핵협의회 
한국대표직을 맡았으며(1951년), 1953년 보건행정 시찰차 하와이

에 파견되기도 하였다. 또한 1957년에는 WHO 서태평양지역 한국

대표를 역임하였다(1957년). 최창순도 사회부차관 당시 재직 중 한
국대표로 1949년 WHO 이탈리아 로마 총회에 파견 다녀왔다.35) 사
회부장관 퇴임 후에도 1954년 9월 26일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
린 제5차 국제항결핵연맹 총회에 파견되어 다녀오기도 하였다[21]. 
한범석은 이후 1960년 초반 나이지리아 이바단(Ibadan)대학에서 
WHO 고문관으로 활동하였으며[8], 그 외 WHO와 지방보건소에 
근무하였다. 송형래는 퇴직 후, 종로에서 송안과를 개업하여 환자

를 진료하였으나 1964년 4월 초빙의사로 우간다로 가서 포트 포탈

(Fort Portal)시 병원 등에서 27개월 일하였다.36)

국제보건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은 주인호였는

데 그는 1950-1955년에는 육군 소령으로 군 복무를 한 후, 육군 소
령으로 예편하였으며[13], 군 복무 시기에 유엔 사령부의 보건자문

관으로 활동하였다. 특별히 그는 1969년부터 WHO에 15년 이상 
근무하였는데 당시 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 3년은 서부아프리카에 유행하였던 황열병 방역에, 7년
은 대륙의 천연두 박멸사업에 주력하였으며, 1979년에 귀국

하여 1년을 개업하다 다시 4년을 동부아프리카에 만연하였

던 수면병 환자 구료사업을 담당하였다[13].

1972년부터는 콩고 인민공화국 브레저빌(Brazzaville)시의 
WHO 방역국장 행정직에서 우간다대학교의 역학 교수로 근무하

며 동시에, 동남부아프리카지역의 천연두 퇴치사업을 맡아서 진행

하기도 하였다[8]. 또한 WHO 아프리카지부 전염병 부분 수석 고
문관이었으며 그 공로로 영국 왕실 종신 학술위원직을 받았다. 이
렇게 이들은 해방 후 한국 보건의료 분야가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3) 보건행정 관련 학계활동

최제창은 1948년에는 ‘조선보건학회’를 창립하여 부회장직을 역
임하였고[24], 1947-1950년에 ‘대한의학협회’ 상임이사를 역임하였

다. 백행인은 1956년 9월부터 교육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 예방의학 교수로 재직하였으며(1956-
1981년), 1981년 은퇴하였다. 재직하는 동안 이화여자대학교 대학

보건소장(1960년), 학장 서리(1965년), 의과대학 제5대 학장(1968-
1972년)을 역임하였다[11]. 학회활동으로는 1953년에 대한예방의

학회 이사가 되었고, 1965년에는 제13대 대한예방의학회 학회장을 

32) 동아일보. 168명을 위촉 공무원교육준비위원. 1962년 7월 16일자.
33) 1956년 국민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당시 윤유선이 의정국장을 맡고 있었다(동아일보. 봉사심이 부족. 1956년 1월 14일자). 또한 송형래는 구체적인 의료법규의 개정방향을 기
고하기도 하였다[23].
34) 1950년 9월 창설 1955년까지 활동하였는데, 대한민국 정부와 구호정책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연락부서를 두었고, 각 도에는 구호물자의 배분을 감독하고 보건의료와 농사지도를 
담당하는 인력들로 구성된 야전팀을 두었다[3].
35) 동아일보. 崔濟昌氏 渡美 保健連絡官으로. 1949년 10월 28일자.
36) 동아일보. 검은大陸, 原色의 나라 우간다 通信 (上). 1964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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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임하였다. 또한 심상황, 김연주, 김용성 등과 함께 대한공중보건

협회 상임이사(1957년)로 활동하기도 하였다[22]. 윤유선은 공직

을 마친 후, 한양대학교 초대 의과대학장(1969년 7월-1971년 12월)
을 지냈으며 예방의학교실 초대 주임교수를 역임하였다(1969년 7
월-1974년 7월). 1975년 12월 은퇴 후 미국으로 이주하였다.37) 주인

호는 1955년 4월 서울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조교수

로 부임하였고, 1958년부터 3년간 미국 해군의학 연구소원으로 근
무하였고, 귀국 후, 1959년에는 수도의과대학 예방의학 부교수, 
1960년에는 우석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워싱턴대학

교 의과대학 객원교수를 1965년부터 2년간 역임하였다[13]. 또한 
1963년 수도의과대학 병설 의학기술초급대학을 설립하여 초대학

장을 맡았으며, 1967-1968년 대한예방의학회장을 역임하였고[24], 
동시에 대한공중보건협회 이사(1967년), 부회장(1968-1970년)을 
역임하였다[22]. 한범석은 1952년부터 ‘보건과 의학’ 편집장을 역임
하였다. 공중보건원(School of Public Health, Korea) 초대원장을 역
임하였다. 그는 공중보건원을 미국의 보건대학원체제로 운영하고 
싶었으나 문교부 산하가 아닌 보사부 산하의 기관이었던 까닭에 보
건대학원으로는 발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그러던 중 
1956년 3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에 설치되어 있던 예방의학 
전공이 예방의학 및 공중보건학 전공으로 확장되었고 이때 공중보

건원에서 근무하던 한범석 원장이 교수로 영입되었다[6,25]. 1956
년 12월 서울대 의과대학은 명주원 학장이 재직 중이었는데, 그 당
시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미네소타 프로젝트였으며 한범석은 
이 일을 담당하여 진행하였으나 1957-1958년 사이에 인구학을 연
구하기 위하여 미국 프린스턴(Princeton)대학으로 출국하였으며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이후 권이혁이 담당하였다(Compilation 
Committee of Korea Public Health Association, 1996). 송형래는 
1957년에 권이혁, 양재모, 주인호 등과 함께 위생학 교과서를 집필

하였는데, 이는 해방 이후 한국 최초의 위생학 교과서이다[24].
이들은 공직생활을 마치고 다시 학계로 돌아가 공중보건학과 예

방의학 분야에서 관련 연구작업을 진행하였고, 예방의학회, 공중

보건학회 등을 이끌었으며 보건행정, 공중보건, 예방의학 등 분야

에서 후학을 양성하였다.

4) 기타 활동

최제창은 1950년 미국으로 건너간 후에도 워싱턴지역의 한인의

사회를 조직하여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1958-1962년, 1974-1975
년), 재미한인의사회 회장(1974-1976년), 한미시민연맹총재(1978-
1980년), 워싱턴한인 YMCA 이사장(1980년), 워싱턴 한인노인회 

회장 (1981-1988년), 미국 적십자 알렉산드리아지부 이사(1991년) 
및 ‘워싱턴한인사’ 편찬위원 등을 역임하며, 재미 한인계에 주요 일
을 담당하였다[3]. 최창순은 1956년 ‘대한소년화랑단’ 단장을 역임
하기도 하였다. 황용운은 대구시의사협회 18대 회장(1996년)을 역
임했으며, 한범석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서 대학생들에게 주역

을 가르치는 등의 활동을 하며 말년을 보냈고, 이 중 최창순, 주인

호, 황용운 등은 은퇴 후 개업의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사망일이 확인되는 이들 중 최창순은 폐렴치료 중 54세의 나이

로 일찍 사망하였고(1959년), 황용운은 2000년 사망하였다. 이들 
중 윤유선(1987년), 주인호(2000년), 한범석(2001년), 최제창(2004
년)은 미국에서 생을 마쳤다.

결론: 한국 보건의료 행정사에서 가지는 의미를 
중심으로

해방 직후 바로 미군정이 시작되었고 보건행정 영역에서도 변화

가 왔다. 일제 때 경무국 산하의 위생과에서 담당했던 보건행정이 
미국식 보건후생부체제로 전환된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국내에는 
보건행정 분야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미군정은 록펠러재

단의 지원을 받아 1945년 11월 10명의 의사를 선발하여 미국 유명 
대학 보건대학원으로 연수를 보냈다. 이들의 미국 연수를 시작으

로 이후 많은 의료인들의 미국 유학이 이루어졌다.38) 그리고 이들은 
한국 보건의료행정과 학계, 보건의료현장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군정 시기 10인 의사의 미국 연수의 주요 특징은 첫째, 미군정

과 미국 국방부에 의하여 계획되어지고 록펠러재단의 재정 협력으

로 이루어졌으며 미국 내 보건대학원에서 연수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식민지로부터 벗어난 국가들의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있어 정부와 대학, 민간 재단 간에 매우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이

다. 둘째, 선발된 10명은 모두 의사였다. 이는 이후 한국에서 보건

학, 보건대학원 개설과 운영 등에서 초창기에 의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예방의학과 보건학이 매우 
유사한 성격을 보이는 원인으로도 작용하였다. 셋째, 보건의료 분
야 중 특히 보건행정을 중심으로 연수가 이루어졌다. 한국전쟁 이
후 이루어진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매우 광범위한 영역의 재교육 프
로젝트였다면 해방 직후 이루어진 10인의 의사에 대한 교육과 훈련

은 보건행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이는 일제하 보건의료체계

를 복구, 전환하는 데 요긴하게 활용되었다. 넷째,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미국 유학경력과 영어구사능력

37) 윤현구 구술(윤유선의 장녀). 2009년 7월 22일. 한양의대 지역사회연구소 보관자료.
38) 1948년 현재 보건의료 분야 미국 유학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26].
         *교육사절단(1946. 4) 구영숙; *국제보건회의(1946. 6) 이용설; *록펠러재단 유학생 2차(1947. 7) 최영태, 이장원, 이병학; *걸스카우트대표(1946. 11) 한소제; *국제암연구회의 윤일

선, 고병간; *UN보건협회(제1차 1947. 10) 곽인성, 김은창; *UN보건협회(제2차 1948. 10) 이완영, 방숙; *GARIOA장학금(1949. 3) 조동수, 김장성, 황주봉, 손원태, 문병기, 임길재, 
최선학, 이성수; *자비유학생 송전무, 이규택, 현봉학, 정사영, 김희규, 고원영, 고난경, 윤해병, 신예용, 윤병수, 임명순, 정해순, 박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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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군정과 연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미군정기 한국 통치

에서 기독교, 영어구술능력을 가진 이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
였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27]. 10명 중 4명이 기독교 계
통의 세브란스 의전 출신이었고, 최제창, 황용운, 김동철 등은 해외 
유학파로 영어에 능숙하였다. 또한 주인호 역시 영어에 능숙하여 
통역관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미국 유학생 출신 
최제창이 이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섯째, 
10인의 의사 중 상당수(최제창, 송형래, 윤유선, 주인호, 한범석)가 
결국 미국을 그들 삶의 최종 귀향지로 삼았다. 이는 그 자녀들은 대
부분 미국 유학을 보내 그곳에 정착토록 한 까닭도 있지만 그들의 
일생에서 미국이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다. 마지막으로 미군정 초기에는 일제의 총독부 행정기구를 그대
로 이용하고 또한 일제식민지 시기에 각 부에서 활동하던 관리들

이 유임되었는데,39) 10인의 의사 대부분은 일제식민지 시기에 관직

에 있지 않았으며, 일부는 일제 시기의 활동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

다. 이들 중 최제창, 백행인, 윤유선, 최창순, 주인호, 황용운 등은 해
방 당시 학교에 있거나 개원한 상태여서, 미군정기 보건행정에서 이
들의 참여는 일제식민지 시기 관료의 재임용이라는 성격보다는 미
군정에 의한 새로운 인물의 선택과 훈련이라는 성격이 강했던 것으
로 보인다.
이상의 특징과 관련하여 미군정 시기 10인 의사의 미국 연수가 

한국 보건의료 행정사에서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해방 이후 한국 
보건의료 영역이 ‘일본식 공중위생’에서 ‘미국식 공중보건’으로 가
는 상징적이면서도 실제적인 한 경로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 한 
단적인 예가 ‘공중보건’이라는 단어의 사용인데, 최제창은 이와 관
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광복 후, 미군정은 행정부 조직에 조선총독부의 기구와 기
능을 그대로 두고 일을 해가면서 서서히 고치는 방향을 선택

했다. 경무청 위생과를 위생국으로 승격시켜 운영하려던 이
용설과 필자는 위생국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할 사업을 포괄

하지 못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
각한 끝에 영어로 ‘public health’라는 명칭을 채택했다. 그리

고 이를 ’보건‘이라고 부르기로 했던 것이다. 그 이후 행정기

구 재편 시 위생국이 보건후생국으로 개칭되었다 … 그리고 
1945년 9월 중순에 미국에 유학 갈 의사 열 명을 모집하면서 
보건학이란 명칭을 사용했으니, 이때부터 보건이라는 명칭

을 실질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열 명의 한국 의사가 광복 후 처음으로 집단적으로 

미국 의과대학 보건대학원에서 조국을 위하여 공부를 하고 

돌아오자, 보건이라는 용어조차 없던 한국에 보건학이 창시
되었다[3].

이와 비슷한 언급을 1956년 출판된 ‘大韓民國 建國十年誌’에서

도 볼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 의학도 십여 명을 선발하여 미국에서도 저명한 하버

드, 존스홉킨스, 미시건 같은 일류 의학교에 유학시켜서 그 당
시까지는 우리들의 귀에 생소한 공중보건학을 연구케 하였

다[16].

박재빈 역시 한범석과 주인호 두 사람이 주로 ‘보건’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인터뷰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40)

… 이상과 같이 50년 후에 보건부에 남은 분은 송형래, 백
행인, 윤유선 세 분뿐이지만,41) 한범석, 주인호 두 분은 밖에

서 보건계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으며, 해방 후에도 ‘공중보

건’을 학계에서는 일본식으로 위생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으

나 이 두 분이 주로 보건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생
각한다. … 행정계에서는 보건이라는 말을 썼으나 학계에서

는 이때까지 위생이라는 용어를 고집하였다.

주인호도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8].

… 원래 공중보건이란 말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아마 1947년 3월부터인가 기억난다. 초대 미국 
보건대학원 유학생이었던, 최제창, 최창순, 송형래, 한범석, 
백행인, 윤우선, 나, 몇 사람이 명동 마돈나다방에 모여 pub-
lic health를 무어라고 번역하느냐에 대해 토론이 벌어졌던 것
이 생각난다.
중국에서는 공공위생, 일본 내에서도 역시 공중위생이라 

부르고 있으나, 새로 탄생하려는 대한민국에서 예 일본이나 
중국에서 부르는 진부한 낱말보다 보건이란 새 낱말로 통일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낙착되었다. … 서울대학교 위생학 
교수 심상황 박사는 그대로 공중위생이란 말을 주장했었다

고 전해 들었다. 당시 배일사상에 물들어 있었던 초대 유학생

들이 정부보건행정을 점령하다시피 했던 시대라 관청에서 
일본어 사용을 받아들일 도리가 없었다. 

39) 중앙 신문. 군정장관실, 미군정의 현재와 장래에 대한 제반 문제에 관해 발표. 1945년 11월 17일, 18일자.
40) 박재빈 구술. 2008년 12월 3일. 한양의대 지역사회연구소 보관자료.
41) 실제로는 최창순도 같은 시기 사회부 차관과 장관을 역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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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보건’이란 단어는 1900년 초반부

터 사용되기 시작하고 1930년대에 흔히 사용되었다. 또한 한국에

서 근대 보건의료의 탄생은 이미 19세기 말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보건의료사계의 일반적 의견인 경우가 많다[28]. 따라서 열 명 의사

의 미국 연수 이후 국내에 “보건학이 창시되었다”라는 최제창의 말
이나 다른 이들의 주장도 과장된 것이다. 하지만 해방 이후 미군정

을 거치면서 한국사회에서는 ‘위생’의 의미는 축소되고, 소위 미국

식 ‘보건’이란 단어가 더 일반적인 용어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에서 
그들의 역할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식민지 의료체계가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미국식 체계로 개

편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다른 한 가지 사례는 1913년부터 시행

해왔던 의사검정고시제도 즉, 한지의업면허를 1946년 폐지하고 일
제시대에 발행된 의사면허증을 모두 반납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의사면허등록을 갱신하여 조선주둔군정청 보건국장 
명으로 새로운 면허증을 발행하였다. 백행인도 1950년에 의사면허

를 갱신하기도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11].
이들의 보건의료행정 분야에서의 역할은 미군정 이후에도 계속

되어 장관, 차관, 의정국장, 방역과장 등을 보건의료행정체계에서 
중요한 보직을 역임하면서 의사국가고시, 전문의제도, 사회보험제

도, 방역체계, 보건의료통계체계, 의료보장제도에 이르기까지 현재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기본 틀을 만드는데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

였다. 특별히 한국전쟁 이후 한국 보건의료 부문에 미국의 영향력

을 크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중 하나가 ‘미네소타 프로젝

트’이다. 이왕준은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특히 의과대학에서 성공

적인 결과를 냈는데,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수입된 미국식 현대의

학은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의학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으

며” 무엇보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현대의학으로 훈련된 
의료인력이 양산될 수 있는 교육적, 인적 기틀을 만든” 것이라고 기
술하고 있다[29].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렇게 한국의 의학교육제

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실무를 맡았던 사
람이 10인의 의사 중 한 명인 한범석이었다.
또한 이들 중 백행인, 윤유선, 주인호 등은 의과대학/보건대학의 

교수, 학장 등을 역임하고 공중보건학회, 예방의학회 회장직 등을 
역임 하면서 의학/보건학 교육과 학술영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는 미군정 초기 열 명 의사의 미국 연수가 이후 한국의 보건의료행

정체계뿐만 아니라 보건과 의학교육 영역에서도 미국식으로 전환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 미국 연수프로젝

트와 이들 10인의 의사들의 역할은 극히 부분적인 것이었다. 미군

정동안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주도했던 미군들과 이용설 등 당시 공

식적, 비공식적으로 미군정과 이후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구축과정

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들 말고도 많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들 10인 의사들의 뒤를 이어 미국 연수를 다녀와 한국 보건의료행

정과 학문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한 많은 전문가들이 또한 존재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10인의 의사는 이러한 과정의 매우 초
기 단계에 참여하였으며, 해방, 미군정, 정부수립으로 이어지는 보
건행정체계 구축과정에서 상징적인 한 경로를 보여준다.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구축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하는데, 그 하나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군정기 10인 한국 의사의 미국 연수는 미국식 공중보건, 보건의

료체계 및 의학교육체계를 한국에 빠르게 이식하는데 기여한 성공

한 프로젝트였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 입장에서 보면 빠른 시간 안
에 상대적으로 더 발달한 미국식 보건의료체계를 받아들이는 중요
한 통로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존재한다. 종래 경찰

행정 차원에서 다루던 보건위생문제를 독립적 차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등, 일제시대 준근대적 제도로부터 근대적 
보건의료제도로 변환되어나간 경과적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그 대
표적인 주장이다[32]. 그러나 다른 주장도 존재하는데, 미군정을 거
치면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에 미국의 영향이 커지는 과정이 아무

런 논란이나 갈등 없이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특별히 
미군정이 주도한 개혁과정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 한의학에 대한 
배려는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으며 기존의 체계와의 충돌로 
갈등과 실패를 겪기도 하였다[26]. 더욱이 이후 한국전쟁은 남한 사
회에서 반공이데올로기와 미국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켰으며 이
는 한국 보건의료체계도 예외가 아니었다.42)

해방 직후 미군정을 거쳐 대한민국 수립 이후 보건의료체계의 
구축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역사연구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들 10인의 활동은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한국 보건행

정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방의전의 보건의료정책과 제
도, 미군정 책임자들의 의사결정과 관련 정책, 남북한을 포괄하는 
주요 보건행정 활동가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개별 보건의료제

도의 변화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들 10인의 미국 연수와 

이후 보건행정 부문에서의 활동은 ‘식민지배-해방-강대국에 의한 
군정’이라는 국내외 정치적 상황 변화 속에서 한국 보건의료체계

와 제도의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자 구체적인 역사의 
일단을 보여준다.

42)   보건의료체제를 둘러싼 다양한 주장과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최응석과 이용설 간에 이루어진 논쟁인데, 좌익계의 최응석은 ‘국립병원과 협동조합병원, 
개인개업의’를 3축으로 하는 의료국영론을 주장한 반면[31], 군정 측과 보수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던 보건후생부장 이용설은 최응석 등의 의료국영론을 시기상조로 규정하고, 
‘의료시설과 전문 과목 담당의사의 부족’ 등 의료계의 문제를 지적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종합병원을 많이 설립할 것, 환자들이 주로 종합병원을 이용할 것을 권
하고 있으며,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해 선진국인 ‘미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저자 강조)임을 주장하였다[30]. 결국 미군정은 이용설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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